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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를 기쁘게 한다” [잠언 10:1a]  

테드 힐드브란트 지음 

 

푸른 언덕과 울창한 숲 사이에 자리 잡은 시골 마을 외곽에 브래드라는 

남자가 살았습니다. 그는 솜씨 좋은 손과 현명한 마음으로 유명한 겸손한 

목수였습니다. 브래드에게는 아들 헨리가 하나 있었는데, 그의 눈은 

창의력으로 반짝였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헨리는 작업실에서 아버지의 그림자를 따라다니며 아버지의 

끌질과 나무 조각의 홈 하나하나를 꿰뚫어 보았습니다. 브래드는 아들의 손이 

점점 더 안정되고 자신의 기술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는 모습을 자랑스럽게 

지켜보았습니다.  
 

헨리가 자라면서 그의 지혜도 깊어졌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목공 기술뿐 아니라 인내, 끈기, 정밀함, 그리고 완벽한 작업의 

가치까지 배웠습니다. 브래드는 아들의 발전하는 기술에 종종 감탄했습니다.  
 

어느 여름 저녁, 황금빛 해가 지평선 아래로 기울어갈 무렵, 브래드는 소박한 

집 현관에 앉아 지친 미소를 지었습니다. 헨리는 눈에 설렘을 담아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헨리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디자인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용도에 맞는 테이블이면서 나무 한 조각으로 만들어진 테이블입니다." 흥미를 

느낀 브래드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들에게 자신의 비전을 이야기해 보라고 

권했습니다. 헨리가 말하는 동안 그의 말은 우아함과 독창성이 담긴 그림을 

그려냈습니다. 각 디테일은 신중하게 고안되었고, 각 곡선에는 그 가족의 

목공 스타일에 맞는 고유한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브래드의 전문성과 헨리의 창의력으로, 디자인에 생명을 불어넣는 동안 

워크숍은 활기로 가득 찼습니다.  
 

며칠이 몇 주가 되고, 몇 주가 몇 달이 되었지만, 아버지와 아들은 지치지 

않았고, 날이 갈수록 두 사람의 유대감은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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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내 걸작이 그들 앞에 섰다. 단 하나의 나무 조각으로 만들어진, 아버지와 

아들의 독특한 스타일을 반영하는 매끈한 곡선으로 장식된 테이블이었다. 

브래드는 그들의 작품을 바라보며 자부심으로 눈을 반짝이기도 했지만, 

그보다 더 큰 기쁨이 가슴에 깃들었다. 오직 아버지만이 알 수 있는 

기쁨이었다. 

세월이 흐르면서 브래드와 헨리의 장인 정신은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작업실은 단순한 목제 가구를 넘어, 자신만의 특별한 가족사가 담긴 

예술 작품을 찾는 사람들에게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어느 상쾌한 가을날, 바람에 나뭇잎이 흔들리고 공기 중에는 갓 깎은 나무 

조각의 향기가 가득했습니다. 

브래드는 다시 한번 집 현관에 섰다. 풍화된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가득했다. 그의 옆에는 헨리가 서 있었다. 헨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항상 가득 

채웠던, 잘 해낸 일에 대한 그리움과 인내, 그리고 만족감이 담긴 눈빛을 

가진 남자였다.  
 

"아버지," 헨리가 평화로운 침묵을 깨며 말했다. "목공 기술뿐 아니라 삶의 

기술까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큰 아들을 바라보는 브래드의 

가슴은 기쁨으로 부풀어 올랐다. 

그리고 그렇게 사랑과 나무에 새겨진 추억으로 둘러싸인 그들의 집의 조용한 

포옹 속에서,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를 기쁘게 한다" [잠언 10:1a]라는 

시대를 초월한 속담의 진실이 다시 한번 삶 속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